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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C, 울산 산업단지 조성 “난항”
활천리 투쟁위원회 생존권 주장 … 마을 고립에 조망권 일조권 상실

KCC의 울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.

울산시 울주군 두서면에 조성하고 있는 KCC 울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두서면 활천리 마을의 산업단지 생

존권쟁취투쟁위원회(위원장 손호준)는 4월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“주민의사가 반영되

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을 다시 검토하라”고 촉구했다.

위원회는 회견에서 “활천리 마을(130여가구에 주민 300여명)은 과거 40여년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, 고속철

도가 생기면서 위아래로 4동강으로 분단됐는데 다시 마을 앞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”며 “산업단지도 20-30ｍ

높이로 성토가 이루어져 조성되면서 마을이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”고 주장했다.

따라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마을의 조망권, 전망권, 일조권, 통풍권 피해가 적지 않고, 오폐수 처리장 등 각

종 혐의시설도 마을과 40-50ｍ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악취로 주민 고통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.

또 “공사 과정에서도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보상과정에서도 영농 손실비 부분이 간과됐

다”며 “산업단지 조성을 다시 검토하고 울산시는 인허가 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3월 산업단지 공사장 앞에서 2차례 집회를 가진 위원회는 4월7일 활천리 마을 주민 100여명이 울산시청 앞

에 모여 산업단지 반대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.

이에 산업단지 시행기업 관계자는 “시공사인 KCC건설이 2009년 11월 착공해 현재 7%의 공정을 보이고 있

다”며 “토지 및 지장물 보상도 99% 마무리됐고 주민합동설명회를 거쳐 민원도 해소에 나서는 등 원만히 진행

됐지만 주민과 협의는 계속 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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